
아리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400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아리타 도자기는 지금도 중요한 전통공예입니다. 

마을 내의 100 곳이 넘는 도자기 공방에서는 현재도 아리타 도자기가 생산되고 

있으며, 일본의 자기 발상지로서의 전통을 계속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아리타 

지역의 각 도자기 공방에서 일하는 장인들은 계승해 온 디자인을 소중히 

지키면서도 현대 시장에 맞춰 제품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JR 아리타역에서 도보로 가까운 곳에 있는 KILN ARITA(킬른 아리타)는 여러 

요구에 부응하는 종합 정보 센터입니다. 규슈 도자 문화관, 아리타초 

역사민속자료관을 비롯해 아리타 도자기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는 곳들을 

직원들이 소개해 드립니다. 또한, 후카가와 세이지와 겐에몬 가마, 이마에몬 가마, 

가키에몬 가마, 고란샤 등 대형 도자기 공방에는 미술관이 함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많은 도자기 공방에서 진행되는 투어와 체험 교실의 예약도 KILN 

ARITA(킬른 아리타)의 직원들이 도와드립니다. 아리타 도자기는 도자기 공방과 

도매 단지를 리모델링해 만들어졌으며 22 곳의 점포가 들어선 ‘아리타 세라’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JR 아리타역 동쪽에는 우치야마 역사 지구가 있습니다. 1630 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이 우치야마는 1991 년에 국가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아리타 지역의 대형 도자기 공방과 도매업자 대부분이 이 지구에 

거점을 두고 있으며, 역사적 건조물을 새롭게 단장한 카페, 갤러리, 새로운 

가게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우치야마의 대로와 평행하게 이어지는 좁은 길에서는 

오래된 가마에서 나온 폐벽돌로 만든 돈바이 담을 볼 수 있습니다. 

 

 아리타 마을은 계곡 가까이에 펼쳐져 있으며, 주위가 숲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옛날 평지가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사람들은 계단식 논을 만들었습니다. 

계단식 논의 가장 아름다운 일례 중 하나가 마을 북서부에 있는 풍경이 아름다운 

다케노타나다입니다. 다케노타나다 워킹 맵에는 방문 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추천 

산책 코스와 촬영 명소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마을 북쪽에 있는 산간 지역에는 

맑은 물로 알려진 깊은 협곡인 류몬 계곡이 있습니다. 류몬 계곡 남쪽에는 여름의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인기 있는 아리타 댐이 있으며, 단풍과 봄꽃들이 

수면에 비치는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